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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 만들기 수업이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지역의 4년제 대학 유아교육

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후, 혼합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

유아교사의 음악 만들기 경험은 ‘낯설음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음악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예비유아

교사교육과정의 기초자료로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예비유아교사, 음악 만들기, 창의역량, 유아음악교육,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impact of music-making lessons on the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investigate their musical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a music- 

making activity was conducted with 19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a university in the 

G region,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 mixed methods research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usic-making lessons had a substantial impact on the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s in music-making 

were categorized as 'Facing Unfamiliarity,' 'Challenging and Communication,' and 'Growing U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reative music experien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usical experi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rving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academic curriculum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music making, creative competenc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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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교육은 변화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

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역량 기반 교육을 적용하고 있다(Park, 2020). 대학

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들은 특정 교과나 학문분야의 지식을 넘어 범교과적 

역량인 핵심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Lee, 2022). 교육 분야에서의 핵심역

량은 OECD의 DeSeCo프로젝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대학교육 영역에

서의 핵심역량은 학과 및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동기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며(Paek, 2020; Lee, 2022),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전이될 수 있는 지식의 생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다(Park, 2020). 

특히 4차산업과 관련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은 대학의 주요 핵심 및 자율 지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인성, 창의역량 등 창의

관련 역량을 핵심역량 또는 핵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Lee, 2022). OECD의 Education 2030

에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범주를 제시하고 변혁적 역량 중 하나인 창의성을 그 하위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으며(Seol, 2020), 대다수의 연구에서도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으로 창의역량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Park, 2020; Song, 2021). 즉 창의역량은 어떠

한 특정 영역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핵심적인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의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창의 역량의 구성요소로 Yang과 Chung(2015)은 사고력과 문제처리능력으로 언급하

였으며, Kim(2019)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Park과 

Song(2016), Park(2020)은 창의역량을 창의적 사고역량과 지식정보활용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지식정보활용 역량 등 창의역량 함양에 초점

을 둔 교육은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교육내용을 학습자 참여형 교수방법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Park, 2020).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와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교과목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비교사의 교육영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새로

운 시각과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Park, 

2020)되기에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최근 들어 예비

교사의 창의역량과 관련하여 인식을 알아보거나(Koh, 2020) 창의 교육 핵심역량을 측정

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연구(Shin, Huang, & Kim, 2021),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Kim, 2019; Park, 2020) 등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초⋅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역을 확장하여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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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제기된다. 

창의역량과 관련이 깊은 교과목으로 음악 교과목이 언급되고 있다. 음악 교과목에서 

경험하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

유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함께 노래 부르며 연주하면서 소통하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속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Park, & Yang, 2016). 다양한 음악활동유

형 중 특히 음악 만들기 활동은 창의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으로 언급되고 있기에

(Park, & Yang, 2016; Song, 2021; Chung, 2019),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 만들기’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음악의 

개념, 구조, 형식 등을 경험하고 조직하여 자신의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

한다(Seog et al., 2006; Yim, Jang, & Ham, 2004). 음악 만들기 활동은 ‘작곡(composition)’과 

‘즉흥연주(improvisation)’, ‘이야기음악 만들기(making story music)’로 구분되며, 수업의 실

제는 리듬 만들기, 가락 만들기, 형식에 따른 가락 만들기, 여러 가지 음악 만들기의 내용

으로 구성된다(Seung et al., 2013). 즉 ‘작곡’은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곡을 잘 조직하여 이를 악보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지신

이 생각한 음악을 악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즉흥연주’는 어렵게 느껴

지는 창작활동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음악을 간단한 

리듬이나 선율로 즉흥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방법이다(Song, 2021). ‘이야기 음악 만들

기’는 즉흥연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이야기를 활용하여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음악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적극적인 음악활동이라 할 수 있다(Park, 2017). 

이와 같은 음악 만들기 활동은 음악을 구성하는 음색,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

기, 형식 등의 요소들을 창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Seog, 2001)하게 되므로 음악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

닌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의 제공은 중요하다. 

음악 만들기 활동은 음악적 지식 및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능동적 적용 및 표현, 창의적 잠재성의 발견 등 교육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Chung, 

2019), 음악적 사고의 창의적인 발현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으로(Choi, 2012) 교육 현장에서 소

홀히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적게 다루어지는 활동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Hong, 

2012). 음악 만들기 수업에 있어 교사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교사의 효과적인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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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음악 만들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 만들기 수업 모형을 개발한 연구

(Park, & Yang, 2016; Yoon, 2020),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연구(Song, 2021; Chung, 2019), 음악 만들기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Park, 2017; Shin, 2021)

가 이루어져왔으며 대부분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즉 유아교사 및 예비

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하여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예비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음악동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Yoon, 2017)와 피아노앙상블을 활용한 창의적 음악극 지도 방안에 대해 제시한 연구

(Park, 2021)만이 수행되었다. 이에 추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음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 음악 만들기 수업을 적용한 수업설계

를 바탕으로 팀별 창작 활동을 실시한 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창의역

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음악 만들기 활동을 유아음악교육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

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효과를 분석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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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Research contents

Step 1 Literature review for designing activity-based music making lessons / Planning a lecture

 

Step 2 Research methodology design / Selecting assessment tools

 

Step 3 Pre-test of creative competence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

Step 4 Implementing activity-based music making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

Step 5 Post-test of creative competence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 

Step 6 Data analysis / Report writing

[Figure 1] Research contents and process

음악 만들기 활동기반 유아음악교육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음악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 특강(3회)을 진행하여 악곡의 구성 요소 및 창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유아음악교육 강좌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15주로 구성되었으나 

음악 만들기 활동은 그 중 10주로 설계되었으며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주차별 강의주제와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Week Class contents Teaching methods

1

- Orientation

• Understanding music making classes

• Pre-test and reflection journal writing 1

Teacher-centered 

learning

2
-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Presentation,

discussion, 

workshop

3
- Musical concepts

• Rhythm, melody, harmony, dynamics, musical form

4

- Method of teaching to early childhood

• Orff, Dalcroze, Kodaly, Gordon

• Reflection journal writing 2

<Table 1> Class topic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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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Class contents Teaching methods

5

- The singing child

- Making music 1

• Selection of picture books for making music

• Composer’s lecture: The structure of music

Presentation, 

discussion, 

team-based 

cooperative 

learning

6

- The moving child

- Making music 2

• Composer’s lecture: Utilizing elements of music

7

- The playing child

- Making music 3

• Composer’s lecture: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8

- The listening child

- Making music 4

•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9

- The creating child

- Making music 5

• Writing lyrics and composing a theme song

• Reflection journal writing 3

10

- Summative evaluation

• Play music and evaluation

• Post-test and reflection journal writing

Performance, 

evaluation

11 -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Presentation,

discussion12~14 -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simulated instruction 

15 - Evaluation Evaluation

<Table 1> Continued

주차별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1주차에는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4주차에는 유아음악교육관련 연구동향, 음악교육내용(음악적 

개념 및 요소), 음악교수법(Orff, Dalcroze, Kodaly, Gordon)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표 및 

토의, 워크숍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5~9주차에는 매주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악기연주, 음악감상, 음악 만들기 활동과 관련된 기초이론, 유아의 발달 및 실제를 학습하

는 시간(1시간 30분)과 팀별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는 시간(1시간 30분)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이때 음악 만들기 수업은 팀별로 그림책을 선정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림책의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였으며, 효과음은 즉

흥연주를 통해 정하는 등 그림책의 내용을 음악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성하였다. 

10주차에는 유아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서 성과물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

을 가졌으며,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11~14주차에는 음악 모의수업을 진행하였으며 15

주차에는 총괄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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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음악 만들기 활동기반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남 C시

에 위치한 4년제 C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18명이다.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을 수강

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악의 기초 및 반주법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 과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주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

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의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 design)로 설계되었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하여 연구함

으로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풍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Creswell & Plano 

Clark,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창의역량의 변화뿐만아니라 음악 만들기 활동

을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혼합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양적연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Park과 Song(2016)이 개발한 대학 특성화에 

따른 핵심역량 진단도구 중 창의역량에 해당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지식정보활용 역량

에 대한 문항을 Park(2020)이 예비교사의 창의역량 측정 도구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창의적 사고 역량 9문항, 지식정보활용 역량 6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

영역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창의역량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05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단일집단으로 구성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전후의 창의역량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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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tem Cronbach’s α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1 ~ 9 .809

Competence to use knowledge information 10 ~ 15 .899

Total 1 ~15 .905

<Table 2> Reliability of creative competence tools

2) 질적연구

본 연구에서의 질적연구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개별로 작성한 

성찰일지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평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예비유아교

사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며 작성한 성찰일지를 수업 과정 중 3번(1, 

4, 9주차)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평가지는 음악 만들기 수업의 마지막 주차인 10주차에 

작성하였다. 평가지의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Chung, 2019)에 기초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

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수업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인식: ①음악 만들기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실행: ①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②음악 만들기 수업 과정 중 나에게 변화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

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음악 만들기 수업의 조건: ①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음악 만들기 수업을 위해 교사로

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Elo & Kyngäs(2008)가 제시한 준비, 조직화, 보고 단계에 

따라 실시하였다(Lee & Yoon, 2020). 준비 단계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수행하였고, 조직화 단계에서는 코딩된 단어를 분석하며 

주제를 형성하였고, 보고 단계에서는 도출된 하위범주와 주제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

다. 이 과정에서 주제는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의 3개 영역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는 창작에 대한 두려움,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 자신감의 회복, 

공감과 소통, 앎으로 채워가기, 또다른 나의 발견의 6개로 나타났다(예: 음악적 능력의 

재발견, 음악으로 즐기기, 음악교수활동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의 코드는 ‘또다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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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하위범주로 범주화 됨).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연구 참

여자가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member checking)를 거쳤으며,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음악교육전문가 1인이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영향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악 만

들기 수업을 하기 전 창의역량 전체 평균점수는 3.89(SD=.55)에서 음악 만들기 수업을 

하고난 이후 창의역량 전체 평균점수가 4.58(SD=.49)로 향상되었다. 창의역량의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사고 역량은 3.86(SD=.51)에서 4.55(SD=.51)로, 지식정보활용 역량

은 3.92(SD=.66)에서 4.62(SD=.51)로 향상되었다.

Type
Pre-test

M(SD)

Post-test

M(SD)
t

Creative thinking competence 3.86(.51) 4.55(.51) -4.99***

Competence to use knowledge information 3.92(.66) 4.62(.51) -4.50***

Total 3.89(.55) 4.58(.49) -5.09***

***p<.001

<Table 3> Creative compet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18)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향상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전체 점수는 음악 만들기 수업

을 실시하기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t=-4.99, p<.001), 하위영역별로는 창의

적 사고 역량(t=-4.50, p<.001), 지식정보활용 역량(t=-5.09, p<.001)이 각각 음악 만들기 수

업을 하기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2.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음악 만들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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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

들은 창작에 대한 두려움,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음악 만들기의 낯설음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앎으로 채워가며 협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도전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인식하였다. 또한 음악을 즐기며, 완성된 음악에 대한 뿌듯함으로 또다른 나를 발견하는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1) 낯설음과 마주하기

(1) 창작에 대한 두려움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을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이 학습한 음악적 지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음악을 만드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처음 시도하는 음악 창작의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낯설음이라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

여하면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를 경험하였으며, 음악 창작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업 초반에는 어려움, 두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창의적이고 음악적 능력을 요구하는 음악 만들기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낯설고 어

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이OO, 1차 성찰보고서)

팀원들과 함께 창작과 관련된 작업을 할때 음악적 수준과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조율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 음악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김OO, 2차 성찰보고서)

(2)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의 원인을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이라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쉽게 시도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음악 창작의 경험 부족과 함께 음악 개념의 이해 또는 음악 실기의 개인차 

등을 들 수 있다(Chung, 2019). 실제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적 능력 및 기술은 개인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음악 만들기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림책의 내용과 연결지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음악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움과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OO, 2차 성

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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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노래를 만드는 경험과 음악적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이 어려웠다. (박OO, 2차 성찰보고서)

2) 도전하며 소통하기

(1) 자신감의 회복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낯설음, 어려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음악 만들기 수업은 점차 

수업이 확장되면서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별로 음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들은 음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음악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은 과제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음악 만들기 활동을 재미와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음악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다.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

는 방법도 배운 것 같다. (이OO, 평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음악 만들기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새로웠고 수업시간도 즐거웠다. (정OO, 3차 성찰보고서)

(2) 공감과 소통

예비유아교사들은 팀별 음악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악곡의 구조 및 음악의 

요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팀별 논의를 통해 보완하면서 노래와 

효과음들을 완성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음악적 표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비유

아교사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팀원들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적 의사소통하

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더 나아가 예비유아교사들은 공감과 소통을 통한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다함께 만든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합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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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OO, 평가지)

팀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엉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음악들이 점차 완

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도 쌓을 수 있었다.(안OO, 평가지)

음악 만들기를 할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친구와 계속 의견

을 주고 받으며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을지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던 음악을 

만들 수 있었기에 이러한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조OO, 평가지)

3) 성장하기

(1) 앎으로 채워가기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중 이루어진 3번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창작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교수자 및 학습자 간 피드백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

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만든 주제곡의 예시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나는 원래 음악을 즐기지 않고 정적이고 조용한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번에 음

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나의 

부족한 음악 실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OO, 2차 성찰보고서)

음악 만들기 활동을 처음 시도해보았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내가봐도 신기할 정도

로 음악적인 표현이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OO, 

2차 성찰보고서)

음악 만들기 수업 중 이루어진 특강을 통해 노래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며, 강사님과 교수님,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만든 노래는 더 다듬어졌

고 창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OO,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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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tem 

<Table 4> Examples of theme songs creat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2) 또다른 나의 발견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경험을 통해 음악을 즐기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예비교사로서 음악교수역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

다고 언급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람만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즐길 수 있으며, 그림책은 음악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유아들과도 교육현장에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

기 등 다양한 음악활동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음악교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은 다양한 도전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잠재되어있는 음악적 능력과 음악

교수능력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유아들과도 함께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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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효과음들을 다양하게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기게 되었다.(김OO, 평가지)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은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알게되는 기회였다. 다

양한 악기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해보고, 악보도 만들어보면서 나에게도 음악적인 소양

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안OO, 평가지) 

음악을 만들어보고 그 노래를 악기로 연주하면서 유아들과 재미있게 통합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면서 음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나중에 모의수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유아들과도 함께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박OO, 평가지) 

창작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지만, 친구들과 음악을 완성하고 나서는 재미와 보람을 느

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작품의 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팀보다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되었다. (김OO, 3차 성찰보고서)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실행한 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학습경험의 의미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만들기 활동을 적용한 유아음악교육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전체

점수 뿐 아니라 하위요인인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활용 역량 모두에 유의미한 향상

을 보였다.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 신장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학습한 음악적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과정은 창의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교사의 창의성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힌 Lim(202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교과목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음악 만들기 수업을 그림책의 스토리에 기반하여 팀별 

협동학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 내용에 

적절한 주제곡을 만들고, 효과음을 연주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서 과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팀별 성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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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

과 지식정보활용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창의적 사고의 기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수업은 외현적이고 의도적이며 직접적이여야 하므로(Kim, 2007), 창의

적인 사고의 목표와 교과의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Jeong, 2018).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의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바 실제로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목표와 활동들이 

수업시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예비유아교

사의 창의역량 개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교과

목의 개발과 운영은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음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은 ‘낯설음과 마주하기’, ‘도

전하며 소통하기’,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림책의 

내용에 적절한 새로운 가락을 만들거나 가사를 만드는 등 창작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

으며, 그 과정에서 음악적인 지식의 부족함으로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낯설음을 마주

하였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은 팀기반 협동학습을 통해 팀원간의 공감과 소통을 경험

하며 점차 도전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

이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기는 또다른 나를 재발견하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자신의 실행과 실천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Chung(2019)의 연구와 음악 

수업 중 작곡의 경험은 학습자들에게 음악적 지식이나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활동

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작곡한 음악에 대하여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Song(20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초적

인 음악적 지식의 부재를 이야기하였다. 실제 음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유아

교사들의 음악 선행지식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

해 팀기반 협동학습으로 진행하였다. 음악 만들기 수업은 모둠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등 통합적 음악활동으로 함께 연계하

여 진행하는 것이 음악수업으로서 의미가 있기에(Song, 2021), 탐색, 모방, 창작의 과정으

로 그림책의 스토리와 연계된 주제곡을 작곡하여 연주하는 수업은 팀원들간의 상호 피드

백을 통해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 만들기 결과

물은 질적으로 정교화되어갔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팀원들과 함께 한 음악 만들기 활동을 의미 있는 창작의 과정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수업 중 창작과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이해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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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의 결과물 도출 뿐 아니라 그 과정자체를 즐기며 이는 성공적인 과제수행의 원동

력이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 중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하

면서 문제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으며 창의적인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공적인 과제수행은 부담감으로 

자리잡고 있던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성취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음악 만들기 수업

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과정은 핵심적인 학습의 

요인이 되므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 및 교과목의 운영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협동학습에 기반한 음악관련 교과

목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음악 만들기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에 효과적이

며, 이러한 창의적 음악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음악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시사

점을 가진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음악교과목 뿐만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에서 창의적 사고

와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유아음악교육 교과목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C시의 예비유아교사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연구 설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만들기 수업이 창의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변인과 관련

하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교육활동으로서 창작과 관련된 수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현장의 유아 및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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